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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시즌에 고난주간을 보내는 당신에게 

A Word for You: Experiencing the Cross in the Midst of Christmas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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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리는 온통 화려한 빛과 캐럴로 가득한 12월입니다. 세상은 들뜬 축제

를 즐기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만 빼고 모두가 행복한 것 같다”는 외로움과 고통 

속에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억지로 웃으려 애쓰고, 이 고통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요한복음 12:27-36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환호와 함성으로 가득했

습니다. 모두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 축제의 주인공이셨던 예수님은 홀로 십자

가의 그림자를 바라보시며 “지금 내 마음이 괴롭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기뻐할 

때,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이미 알고 계시고, 먼저 그 길을 걸으신 분이시기에, 오늘 여

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웃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는 “때”입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운 축제 소리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지금이, 우리의 모든 영혼의 주파수를 

오직 예수님께만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의 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감정적 기쁨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대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움과 괴로움 한복판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고백

하며 시선을 아버지께 고정하셨습니다. 우리도 내 아픔과 고통을 주님의 영광이 담기는 ‘그릇’

으로 내어드릴 때, 내가 거하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영광의 현장이 될 줄 믿

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요 12:36) 

상황이 캄캄한 칠흑과 같이 느껴지는 바로 지금이, 예수님의 ‘빛’을 믿을 때입니다. 내 힘이 다 

빠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보이지 않아도 빛 되신 예수님

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진짜 믿음입니다. 

이번 주간, 세상의 화려함에 눈을 닫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 귀를 닫고, 십자가를 지신 예

수님의 깊은 심정을 더 깊이 묵상하시길 권면 드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비관하는 

대신, 내 뜻이 꺾인 그 자리에서 시작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이 어둠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

도의 평안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 27 - 

이 평안이, 성탄을 앞둔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워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ear beloved brother and sisters, the streets are filled with glittering lights and 
carols this December. The world is indulging in festive celebration, but are there 
any among you who feel a sense of loneliness and pain, thinking, “It seems 
everyone is happy except me”? Are you forcing yourself to smile, or constantly 
pushing yourself to quickly escape this painful situation? 

In the words we meditated on today, John 12:27–36, Jesus was right there. 

When Jesus entered Jerusalem, the streets were filled with shouts and cheers as 
people waved palm branches. Everyone was caught up in the festive atmosphere, 
but Jesus, the main character of that celebration, looked toward the shadow of the 
cross and said, “Now My soul is troubled…” While everyone else was rejoicing, 
Jesus was already observing His Passion Week. 

Our Jesus knows our troubles and was the first to walk that road. Therefore, He 
speaks to your heart today: “It’s okay not to force a smile.”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right now is “the hour” for us. 

If your heart is unmoved by the noisy festive sounds of the world, this is the best 
‘hour of grace’ to align the frequency of your entire soul only with Jesus. In this 
time, instead of artificially manufacturing emotional joy, we can make ‘the choice 
of faith.’ 

Amidst the loneliness and anguish, Jesus confessed, “Father, glorify Your name,” 
fixing His gaze upon the Father. When we, too, offer our pain and suffering as ‘a 
vessel to contain the Lord’s glory,’ the place where we dwell will become the 
glorious site where God’s will is fulfilled. 

Jesus urged us: “While you have the Light, believe in the Light.” (John 12:36) 

The moment the situation feels like pitch-black darkness is the time to believe in 
Jesus, the ‘Light.’ When your strength is completely gone, to confess, “Jesus is my 
only Light,” and to take a step of faith toward Jesus, the Light, even when you 
cannot see Him—that is the genuine faith that pleases God. 

I urge you this week to close your eyes to the world's glamour and close your ears 
to the world's noise, and meditate more deeply on the profound heart of Jesus 
who bore the cross. Instead of being pessimistic about a reality that is not going 
according to your will, I bless you to press forward with expectation for God’s 
work that will begin right where your will is broken. 

As we hold fast to Jesus, the Light, and pass through this darkness, I believe that 
the peace of Jesus Christ within us will bring us life and manifest His glory in our 
lives.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John 14:27 

I pray this peace may fill your hearts fully as you await Christmas. God bless you.  


